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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여성차별・여성비하’김문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없다!

12일 선거유세 첫날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형편없는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

냈다. 서울 가락시장을 찾은 김 후보는 동행한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을 ‘미스 가

락시장’이라고 칭했다. 김 후보는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

을 수 없다.

‘미스코리아 대회’가 여성의 성 상품화와 선정성 등으로 비판받으며 지상파 방

송에서 퇴출된 게 벌써 20년도 훌쩍 넘은 일이다. 외모지상주의 , 성상품화, 여성 

비하 등 각종 반 인권적 문제로 외면 받고 있는 ‘미인대회’가 2025년 대선 선거

유세장에 김 후보의 입으로부터 다시 등장했다. 역사책에 박제되어 있던 ‘계엄’

과 ‘내란’을 다시 불러온 정당의 대선 후보답다. 

배현진 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선 국회의원이다. 

김문수 후보에게 배현진 의원은 함께 국정을 논하는 동료 정치인인가 , 아니면 외

모로 평가하는 ‘대상’일 뿐인가. 
 

김문수 후보의 성차별적이고 , 여성비하적인 발언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. 2010

년 11월 서울대 강연에서“노래도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휩쓸고 있어...쭉

쭉빵빵이야”, 2011년 6월 최고경영자조찬회의에서 “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

하는 거 아닙니까?”, 2018년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“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전혀 

화장도 안하고 씻지도 않고, 아니잖느냐, 매일 씻고 피트니스도 하고 자기를 다듬

는다” 등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망언을 줄줄이 내뱉은 바 있다. 

이렇게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

가.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은 국가의 수장이 반드시 체화하고 있어야 할 기본적 가

치이자 소양이다. 

대통령으로서 자격없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여성들에게 사과하라.

2025년 5월 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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